
애경, 프리미엄 샴푸 시장 유혹!
고소영 등 빅모델 앞서워 경쟁 … 뷰티용품으로 인식되면서 급성장

프리미엄 샴푸 경쟁이 프리미엄 모델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애경산업은 최근 영화배우 고소영을 자사의 고급 샴푸 브랜드인 <케라시스 헤어크리닉 시스템>의 간판모델

로 전격 기용했다.

이에 따라 이미연(럭스), 전지현(엘라스틴), 고소영(케라시스) 등 당대 톱으로 군림하고 있는 여배우들이 프

리미엄 샴푸 광고로 맞붙게 됐다.

프리미엄 샴퓨 시장에서 빅 모델을 제일 먼저 쓴 곳은 LG생활건강이었다.

<엘라스틴>을 선보일 때 이영애, 전지현을 Two Top을 내세운 광고를 퍼부으며 빅모델 경쟁에 불을 당겼

으며, 이어 2002년 11월에는 유니레버 코리아가 슈퍼 프리미엄급을 표방한 <럭스 수퍼 리치>를 내놓으면서 

이미연을 얼굴로 삼았다.

태평양 <헤어팩 나노테라피>도 Top 탤런트 김현주를 모델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이번에 고소영마저 가세함으로써 샴푸 시장전이 모델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델료도 치솟고 있다.

이미연은 <럭스 수퍼 리치> 모델로 나서면서 최소 4억5000만원을 받아 샴푸 모델료를 껑충 끌어올렸고, 이

어 고소영은 이번에 1년에 6억원이라는 거액으로 화장품, 생활용품류를 통틀어 최고 대우를 받았다.

광고계 관계자는 샴푸시장이 프리미엄 샴푸 중심으로 재편되고 샴푸가 생활용품에서 뷰티용품으로 인식되

면서 샴푸부문이 빅모델 경쟁무대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활용품 업계에서 가장 시장경쟁이 가장 치열한 프리미엄 샴푸 시장은 2000년 400억원에서 2002년 

1000억원대로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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